
Cenox, 첨가제-가짜 휘발유 논란
산자부 , 체조·판매 차단 … 제조기업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

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첨가제인가, 탈세를 노린 또 하나의 가짜 휘발유인가?

2002년 6월부터 수도권 일부 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돼온 Cenox(상표명)를 놓고 유사 휘발유라며 유통을

막으려는 산업자원부와 적법한 첨가제라고 주장하는 제조기업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.

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메틸알콜 10%, 톨루엔 10%, 기타 방향족 20%, 비방향족 60%

가 함유돼 유해가스 배출감소, 연비향상, 엔진세정 등의 효능이 있으며, 환경부로부터도 환경기준에 적합한 첨

가제로 인정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그러나 산자부는 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유사 휘발유이며, 자동

차 연료계통 고장과 시동불량 등의 결함을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.

이에 따라 산자부는 검찰고발과 세금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 등의 조처를 취한데 이어, 환경부에는 휘발유

에 6대4의 비율로 섞는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며,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.

하지만, 자동차에 결함을 일으킨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객관적인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례

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.

제조기업도 세녹스를 휘발유에 40% 가량 섞어 쓰면 연비가 10%나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

검사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.

산자부는 환경부로부터 세녹스에 대한 첨가제 인정을 취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, 이

미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지방자칙단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가제

인정까지 취소되면 세녹스 제조·판매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하지만, 제조기업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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